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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경찰의 기발한 
마약사범 검거 작전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유산

28년 간 나룻배로 제자들 등·하교 시킨 교사

매사추세츠주에 사는 매트 굿맨은 지난 5일 인생 첫 맥

주를 들이켰다. 이날은 굿맨이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21살이 되는 생일이었다.

생일 하루 전, 굿맨의 누나는 그에게 때 묻은 지폐 한 

장을 내밀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들 앞으로 남긴 10

달러였다. 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굿맨의 아버지

는 굿맨이 21살이 되면 건네주라며 생전에 딸에게 몰래 

지폐 한 장을 맡겼다. 막내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술 

한잔 함께 마셔주지 못할 것을 안타깝게 여긴 터였다. 그

렇게 6년이 흘러 굿맨이 드디어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누나는 수년간 옷장 속에 비

밀로 묻어두었던 아버지의‘유산’을 건넸다.

생일날 아침이 밝자마자 굿맨은 아버지의 유산으로 인

생 첫 맥주를 들이켰다. 그는“아버지가 사주신 것과 다

름없다.”며 감격스러워했다.

굿맨에게 아버지는 가장 친한 친구였다. 굿맨은“가장 

친한 친구였던 아버지가 더는 내 곁에 없다는 사실에 정

말 힘들었다. 아버지는 내 행복을 위해 못할 게 없는 분

28년 동안 나룻배로 제자들의 등·하교를 도운 한 교

사의 사연이 감동을 전하고 있다.

중국 산둥성 지닝 웨이산현 댜오샹소학교의 유일한 

교사이자 교장인 원지화 씨는 지난 1989년 이 학교에 

부임했다. 당시 학교에는 그를 포함해 총 5명의 교사들

과 수 십 여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었다.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전교생의 수는 7명에 불과하다.

원 씨는 부임 이후 매일 오전 6시, 오후 4시 두 차례 나

이셨다.”며“다가올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위해, 내 

21번째 생일을 위해 아버지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떠나셨다. 내가 받은 생일 선물 중 최고”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굿맨 사연이 전해지자 한 맥주회사는 굿맨에게 맥주 8

상자를 보내오기도 했다. 해당 맥주는 살아생전 굿맨의 

아버지가 즐겨 마시던 맥주였다.

‘제철’을 맞은 산타가 요정들을 대동하고 마

약조직을 일망타진했다. 

페루 경찰은 최근 산타와 요정으로 변복하고 

비야 엘살바도르 지역에서 마약을 뿌리던 조

직을 검거했다.

비야 엘살바도르 지역에선“근래 들어 노상

강도가 부쩍 늘었다. 주민들은 마약중독자가 

늘면서 범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면서 

치안이 불안해진 원인으로 마약을 지목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면서 산

타를 투입하기로 했다. 때마침 12월이라 정보

를 수집하기 위해 위장하는 데 산타만한 캐릭

터는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경찰은 산타와 요정으로 변복한 경찰을 지역

에 풀어 비야 엘살바도르 지역에 마약을 공급

하는 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섰다. 얼마 지

나지 않아 조직의 실체를 확인한 경찰은 우두

머리의 자택을 급습, 일당을 전원 검거했다. 작

전에 투입된 경찰은 산타와 요정으로 변복한 

경찰들이었다.

경찰은 마약 조직 우두머리의 자택에서 나온 

코카인 1187팩과 마리화나 166팩, 총기 1점 등

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용의자에게“산

타는 누구에게나 그에게 맞는 선물을 주신다. 

마약을 팔았으니 산타가 경찰을 선물로 보내

주신 거지.”라며 그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룻배를 저으며 제자들의 등하교를 돕고 있다. 특히 매년 

겨울철이면 호수가 꽁꽁 얼어붙는 탓에 이 시기가 되면 

원 씨의 아내도 함께 제자들의 등하교를 도와오고 있다.

원 씨는“마을을 둘러싼 호수 탓에 아이들이 등하교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면서“대부분의 학생

들의 가정이 경제사정도 좋지 않은데 이 때문에 고향

을 떠나 다른 도시로 돈을 벌러 가는 마을 사람들이 늘

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학생들 역시 부모와 함께 

고향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면서“이런 상황에서도 마

을에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남아 있다면 반드시 이 학

생을 위한 교사와 학교가 있어야 한다는 사명감에 지금

껏 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어려운 교육 환경 속에서도 원 씨는 지난 20년 

동안 교육비 부족으로 공부를 중단한 제자들을 위해 자

비로 장학금을 마련해 후원하고 있다. 원 씨로부터 장학

금을 받은 학생들의 수는 30여 명에 달한다. 

원 씨는“어렵고 공부한 학생들 중이 대부분의 아이들

이 대학에 진학했고, 그 중에는 대학원 공부까지 마친 

제자도 다수다.”라며 자랑스러워했다.

▲ 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굿맨의 아버지는 굿맨이 21살이 

되면 주라며 딸에게 지폐 한 장을 맡겼다. 사진=트위터(매트 굿맨)

▲ 원 씨와 제자들. 사진=나우뉴스

▲ 산타 복장을 하고 마약 사범을 검거한 페루 경찰. 

                                  사진=유튜브(euronews) 캡처


